
1970년대부터 진해만을 비롯한 남해와 서해를 중심으로 빈산소수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모니터링 시스템만 갖추었을 뿐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기술의 연구개

발 마저 중단되어 남해안 양식장을 비롯한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음.

빈산소수괴(산소 부족 물덩어리)는 유기물이 풍부한 해역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

는 과정에서 용존산소를 소모하며 발생하는 현상으로 산소호흡을 하는 해양생물들이 빈

산소수괴가 발생한 해역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망에 이르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진해만 (경남 진해, 마산, 창원, 고성, 통영, 거제) 일대

를 비롯해 고성·자란만, 북신만, 가막만, 천수만 등 남해와 서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음.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조개), 2009년 6월(숭어, 감성돔), 2012년(숭어, 전어, 노래미, 망둥어) 마

산만에서 발생한 수 차례의 집단폐사의 원인 또한 빈산소수괴 발생에 따른 용존산소량

의 부족이었으며, 이후 마산만은 연안오염 총량관리 제도 도입을 통해 육상오염원 유입

차단 등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산만의 용존산소량(COD)은 ‘99년 

3.07mg/L에서 ’14년 1.7mg/L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빈산소수괴의 발생부터 소멸시까지 현장 모니터링 시

스템 구축을 통해 어촌계 전광판, 문자메시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빈산소수

괴 발생상황, 피해예방을 위한 어장별 대처 요령 등을 전달하고 있지만 해양과학기술진

흥원이 민간기업과 대학연구소에 위탁해 2014년부터 실시한 빈산소수괴 저감기술 연구

개발은 3차년도인 작년 중간평가 탈락으로 연구가 중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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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빈산소수괴 매년 발생, 저감기술 연구개발 마저 중단



이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육상에서의 오염원 유입,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체 등으로 

인한 오염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해수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형적 특성상 

진해만을 비롯한 남해안과 천수만에서는 빈산소수괴가 매년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방

치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결국 남해바다는 산소없는 죽은바다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

였음.

이어 김성찬 의원은 “일본의 경우 표층수와 저층수를 강제로 교환시키는 밀도확산장치

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빈산소수괴 

저감시술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음.


